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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1.5℃ 기후위기시계 설치 … 남은시간 6년 91일

- 시민 참여 지구의 날 행사, 국내 최초로 공공청사에 기후위기시계 설치 -

- 식전공연, UCC 영상 상영, 환경 & 탄소중립 체험 등 다양한 행사 -

정부목표 보다 5년 앞당긴 2045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인천시가 

지구위기를 알렸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제53회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, 시청 애뜰 

잔디광장에서 시민 1천여명, 시민단체 20여개가 참여한 가운데 ‘지구

의 날’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 

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

들이 제정한 환경보호의 날로,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4월 22일을 지

구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.

올해 인천시 지구의 날 행사 주제를 ‘지구를 위해 S.T.O.P.(Save 

Together for Our Planet)하세요’로 정했는데, 지구를 위해 에너지과

소비·일회용품·탄소발생·기후위기시계를 멈추자는 의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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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 행사는 남동구 청년일자리사업 대표 브랜드, 푸를나이 잡 콘(Job 

Con)의 공연을 시작으로 유시시(UCC, 온라인상에서 손수 제작물)영상

대회 작품 상영, 환경&탄소중립 체험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이 기후 변

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.

특히 기념식과 함께 열린 1.5℃ 기후위기시계 제막식은 참석자들의 

이목을 사로잡았다.

기후위기시계는 전 세계 과학자, 예술가, 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프

로젝트로,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

산업화(1850~1900년) 이전보다 1.5℃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

(Deadline)을 보여주는 시계다. 국내 공공청사 중에는 최초로 설치됐다.

2023년 4월 22일을 기준으로 1.5℃ 상승까지 남은 예정 시간은 약 6

년 91일이다. 다만, 탄소중립 등 실천으로 온도 상승을 늦추면, 시계

의 남은 시간도 늘어나게 된다.

2021년 8월 발표된 IPCC(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) 6차보고서에 

따르면, 1.5℃가 갖는 의미는 가볍지 않다. 지구의 평균 온도가 1.5℃

올라가면 기상적으로는 폭염발생 빈도 8.6배, 가뭄발생 빈도 2.4배, 강

수량 1.5배, 태풍강도 10% 증가할 것으로, 해양에서는 해수도고도 

0.26~0.77m 상승, 산호초 70~90%가 위험할 것으로, 생태계에서는 곤

충 6%, 식물 6%, 척추동물 4%의 서식지 절반 이상이 상실될 것으로 

예측되기 때문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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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의 온도 상승을 늦추기 위한 인천시 탄소중립 노력은 특별하다. 

지난해 12월에는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보다 5년 앞당

긴 2045년으로 정하고, ‘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’을 선언한 

곳이기 때문이다. 또한 지난 2018년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(기후

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) 총회에서 지구 평균온도 1.5℃ 억제목표를 

지향하는 ‘1.5도 특별보고서’가 채택된, ‘1.5도 선언도시’도 인천

이다.

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“민선8기 들어 국가 목표보다 5년을 앞당긴 

‘2045 탄소중립 비전’을 선언한 인천시는 지구의 날을 맞이해 국내 

공공청사로는 최초로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고 오늘 행사의 슬로건처

럼 기후위기시계를 멈추고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”며, “2045 탄

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경제 생태계 조성, 맞춤형 시민 기후행동 

확대, 글로벌 기후 협력을 강화해 미래세대와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

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【기후위기시계 (Climate Clock, 탄소시계)】
❖ 전 세계 과학자, 예술가, 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

기반으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(1850~1900년) 이전보다 1.5℃ 상승하기까지 남은 
시간(Deadline*)을 보여주는 시계 (* 1.5℃ 상승 Deadline : 6년 91일(‘23.4.22. 기준)

❖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(MCC) 정보를 반영, 클라이밋클락 본사에서 운영

❖ 1.5도 상승시 영향
- (기  상) 폭염발생빈도 8.6배, 가뭄발생빈도 2.4배, 강수량 1.5배, 태풍강도 10% 증가
- (해  양) 해수도고도 0.26~0.77m 상승, 산호초 70~90% 위험
- (생태계) 곤충 6%, 식물 6%, 척추동물 4% 서식지 절반이상 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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